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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학생운동은 사회구조의 변혁을 목적으

로 급진화됐다. 학생운동은 이념 서클을 확산시켰고, 서클들은 사회과학 

학습과 실천을 통해 전위적 성원의 훈련과 배출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런 

서클 활동을 기반으로 1984년 이후 학생운동세력 중에 MT그룹은 민중

지향성, 특히 노학연대활동으로 노동자들과 함께 가두시위를 벌 다. 또 

노동현실을 경험하는 공장 활동도 주요 훈련 프로그램으로 위치했다. 

MC그룹은 공단 주위의 노동야학 운동을 통해 노동자들과의 연계성을 확

대해 갔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운동가들은 사회 변혁을 위해 집단적으

로 노동현장투신을 했다. 그 방식은 1970년대와는 달리 기술습득에서 비

숙련노동자로 취업하거나, 개인적 이전에서 소그룹을 통한 이전 나아가 

정치조직들과 연계한 집단적인 존재이전을 했다. 그 결과 이들은 1980년

대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여, 정치조직운동을 추동하면서 노

<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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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0년대 노동현장에는 ‘학출’, ‘위장취업자’, ‘목적을 달리하는 근

로자’라고 불리는 새로운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이질적 존재 고, 선진노동자들에게는 ‘학비리’로 불리면서 동경과 배타

의 대상이었다. 또 이들은 정권과 기업의 탄압과 배제의 대상으로 노동 

문제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왜 이처럼 1980년대 학생운동출신 활동가

(이하 ‘학출활동가’)들이 급부상하게 되었을까. 우선 이 시기에 학생운동

가들의 노동현장투신이 급증했으며, 학출활동가들이 1983년 말 이후 조

성된 유화국면을 틈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대우자동차파업, 구로동

맹파업 등 당시 주요투쟁을 선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학출활동가

들은 가두시위와 점거농성 등을 벌이면서 노동 문제의 정치화를 제기하

는 주체로 등장했다. 나아가 학출활동가들이 변혁을 지향하는 정치조직

운동을 가시화시켰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때문에 정권은 학출활동가들

에 대해 초기에는 ‘위장취업자’로 취급하면서 노동자들과 분리 ․ 배제시키

다가 점차 ‘체제전복세력’, ‘좌경용공세력’이라는 이념적 공세를 가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투신은 1960년대 말부

터 1970년대 내내 개인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왜 이전 시기와 달

동운동의 변혁지향성을 강화하 다.

■주요어: 노학연대활동, 공장활동, 노동야학, 노동현장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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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은 대규모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노동현장투

신을 하게 되었을까.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의 학생운동과 

다른 1980년대 학생운동의 특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1980년대 학생운동은 1970년대 후반기 학생운동의 흐름을 계승 및 

단절하면서 1980년 ‘서울역 퇴각사건’과 광주민중항쟁의 경험을 바탕으

로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했다. 이들은 사회구조 변혁을 목표로 설정하고 

‘계급’으로서의 민중에 대한 인식을 하 다. 학생운동은 이념서클의 확

산을 바탕으로 노학연대라는 활동 역을 확장시켜 노동자와의 연대투쟁

을 벌이거나, 노동야학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학생운동의 노학연

대활동 및 노동야학활동은 변혁운동에서 학생운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쟁을 야기했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학생운동가

들은 집단적인 노동현장투신을 했다. 즉 1980년대 학생운동은 사회변혁

과 노동자계급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노학연대 및 노동야학활동을 어

떻게 전개했는지, 나아가 이러한 활동은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노동

현장투신과는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 관련한 연구는 1980년대 하반기에 운동 주체들

이 노선논쟁을 중심으로 한 정리에서 시작되었고(강신철 외 1988; 한용 

외 1989; 편집부 1988), 이어 논쟁 및 주요 투쟁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민호 1988; 조희연 1988). 2000년

대 들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반 하여 보다 체계적인 개괄연구도 진행

되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2010).

19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

되었다. 우선 이창언(2009)과 고원(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전자는 

학생운동에 참여한 개인의 의미체계 구성과 정체성 형성을 바탕으로 민

족해방론(NL)의 확산과 주류화 요인을 분석하 다. 후자는 민중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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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운동의 특성과 구조에 대해 분석하 다. 이 연구는 민중민주파 학생

운동이 자본주의의 고도발전 현상을 변혁운동이론의 틀 속에 담으려 했

고, 민주주의의 문제를 부상시켰다고 제기했다. 이처럼 이 두 연구는 이

전의 개괄적 연구와는 달리 1980년대 후반기에 등장한 학생운동의 두 정

치세력을 중심으로 분석적인 접근을 하 다.

또 학생운동의 조직 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은수미

(2003)는 ㅅ대학을 중심으로 이념서클의 형성과정, 의식화 방식에 대해 

연구했고, 허은(2013)은 이념서클운동과 학생운동 문화의 확산과정을 통

해 학생운동가들이 전국적 단위의 항쟁을 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고 제기했다.

이러한 연구들과 달리 김원(1999)은 1980년대 학생운동이 ‘민중주

의’라는 가치를 발명하고, 의례들을 통해 공통의 운동문화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상상된 민중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기반이라고 제기하 다. 이

와 달리 고동현(2007)은 1980년대 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거대서사 내에서 자아를 기획하는 방식’에 따라 자

신의 정체성을 형성했고, 강한 유대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유

지하 다고 제기한다. 즉 1980년대 학생운동은 정치적 ․ 문화적으로 특수

한 경험과 집단적 체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운동 내부의 반지성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접근

한 오하나(2010)는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투신과 이들의 노

동운동 내의 위상에 대해 연구하 다. 이 연구는 학출활동가에 대한 연

구를 시도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활용한 구술자료가 지극히 제한적

이어서 학출활동가들의 학생운동 및 노동현장투신 과정, 세대 간 정체성 

형성의 차이 등에 주목하지 못하 다.

마지막으로 학생운동의 노학연대를 주제로 한 연구는 이수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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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일한데, 그 중심 내용은 1980년대 학생운동의 노학연대 실천과 그 

의식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980년대 학생운동의 노학연대는 대

중적으로 민중에 대한 연대—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과 동일시, 폭압적

인 정권의 억압에 대한 경험의 공유에 기반을 둔 본질적인 유대감이라는 

측면과, 학생운동 지도부의 계급중심적인 민중의식을 통한 연대라는 점

을 구분해서 살펴본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 달린 학생운동세력을 단일한 

의식적 집단으로 일반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1980

년대 학생운동의 노학연대활동 및 노동야학활동이 학생운동의 급진화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 구체 활동이 어떠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

지에 대한 접근은 부재하다.

이처럼 1980년대 학생운동(가)에 대한 기존 연구는 논쟁과 투쟁양상

을 중심으로 한 개설적 접근에서 정파적 집단 정체성 형성과정, 비공개 

이념서클 사례, 하위 문화적 접근 등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 시대 학생운

동의 핵심적인 활동인 노학연대활동 및 노동야학활동, 나아가 학생운동

가들의 노동현장투신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적 급진화 및 노학연대활

동, 노동야학활동이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투신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규명하려 한다. 이를 위해 19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

적 특징과 향, 특히 학생운동의 새로운 실천 역으로 등장한 노학연대

활동 및 노동야학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1970년대 개별적인 노동현

장투신과 다른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투신 방식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 글의 연구방법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 두 운동의 상호작

용 과정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의 역이 분리되어 접근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리된 접근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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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서, 두 운동의 상호 향과 관계 변화에 대해 접근하여 1980년대 변

혁운동의 주체형성 과정에 대한 인적 자원과 의식적 바탕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의 연구 주제들은 문헌자료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구술사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구술자료 중에 심명화 ․ 이규 ․ 이장원 ․ 정해랑 ․ 황
광우 ․ 황인상 등은 국사편찬위원회의 2013년 구술 프로젝트로 수행한 것

을 활용하 고, 다른 구술자들의 경우는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구술작업

을 진행한 것이다. 주요 구술자들의 학생운동 및 노동현장 이전과정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구술자
(학번)

활동내용
구술
일시

구술자
(학번)

활동내용
구술
일시

이용선
(서울대
77)

1977~ 산업사회연구회
1984~ 대우자동차

입사

2010.
12.30.

민경옥
(서울교대

79)

1978~ 화양리 야학
1983~ 구로 대우어패럴

입사

2006.
3.16.

김진국
(서울대
77)

1978~ 한민교회야학
1984~ 한일스텐레스

입사 

2011.
1.7.

박민나
(이대
79)

1978~ 학내 이념서클
1984~ 구로 롬코리아

입사

2006.
4.1.

안재환
(동국대
77)

1978. 목요회사건구속
1984~ 동흥전기 입사

2011.
1.5.

이훈구
(아주공대

79)

1977~ 아주공대 탈춤반. 
1980~ 기청대학연합탈반 
1984~ 인천 반도기계

취업

2010.
12.30.

황광우
(서울대
77)

1981~ 난곡야학
1984~ 경동산업입사

2013.
5.7.

유길종
(한신대 
79)

서클활동
1985~ 대우자동차 입사

2011.
1.6.

신정길
(성균관대

77)

1979~ 이념서클
1983~ 서울 버스회사

취업

2011.
1.22.

이선주
(서울여대

79)

1980~ 대학 연합서클 
1983~ 구로 부흥사 입사

2006.
2.15.

<표 1> 주요 구술채록자 학생운동 및 초기 노동현장 진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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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
(한양대
77)

1977~ 국제경제연구회,
1978~ 겨레터야학
1984~ 안양 노동현장

취업 

2013.
10.7.

공계진
(고려대 
80)

1980~ 이념서클
1984~ 구로 부흥사입사

2005.
10.1

이장원
(서울대
77)

1978~ 묵동야학
1984~ 교육운동

2013.
5.11.

황인상
(서울대 
80)

1980~ 제일교회야학/
부평야학/
구로 한마음야학/
민추위-노투활동

2013.
6.25.

서혜경
(서울대
78)

1978~ 대학문화연구회,
1979~ 노동야학
1980~ 구로 요업개발

입사

2005.
8.17.

심명화
(중앙대
80)

1980~ 제일교회야학
1984~ 청계천 봉제공장

시다

2013.
9.6.

심상정
(서울대
78)

1978~ 대학문화연구회,
여학생서클

1980~ 구로 남성전기
입사

2006.
4.3.

유시주
(서울대 
80)

1981~ 여학생서클
1984~ 구로 가리봉전자

입사

2005.
10.5.

정해랑
(경희대
78)

1978~ 동일야학, 서클
1983~ 성남 광명전기

취업 

2013.
6.27.

박경희
(서울대 
81)

1981~ 여학생서클
1984~ 구로 대우어패럴

입사

2006.
1.24. 

강순옥
(서강대
78)

1979~ 학내 서클
1982~ 구로 봉제공장

취업

2006.
3.5.

박정순
(서울대 
81)

1981~ 서클, 동대문성당
야학

1984~ 청계천 봉제공장
입사

2008.
10.2.

김이경
(숙대
79)

1981~ 겨레터야학
1984~ 인천 전자공장

입사

2011.
1.12.

노현기
(한신대 
82)

1985~ 시위주동과 구속
1986~ 부천 흥양교역

입사

2011.
1.17.

노회찬
(고려대
79)

1979~ 학내 서클
1982~ 직훈, 인천 공장

취업

2011.
1.28.

이영희
(서울대 
83)

1983~ 서클활동
1985~ 구로 가리봉전자

입사

200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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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0년대 학생운동의‘급진화 와 노학연대활동

1)‘계급 의 발견과 학생운동의 역할 논쟁

1980년대 학생운동은 운동의 주, 객관적 조건을 둘러싼 새로운 논

의와 실천을 모색했다. 이들은 한국사회 지배세력의 성격, 운동의 상황과 

변혁운동의 단계 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은 

학생운동의 새로운 모색의 지렛대가 되었다. 광주민중항쟁에서 드러난 

국가권력의 폭력성, 군부세력에 대해 시민군들이 절대적 힘의 열세라는 

것도 깨닫게 했다. 그러나 진압군의 폭력에도 물러나지 않고 저항했던 

광주민중의 모습은 1980년대 학생운동이 미래의 변혁 주체로서 상정한 

‘민중’의 현실적 근거가 되었다(편집부 1988, 302).

그 때문에 1980년대 학생운동은 광주민중항쟁의 평가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형성된 학생운동 내부의 논쟁구도는 광주민중

항쟁을 계기로 하여 급진적으로 전환되었다. 광주항쟁에 대한 최초의 급

진적 해석을 담고 있는 1981년 9월 전남대 시위에서 배포된 유인물에서

는 광주항쟁이 반독재민주화투쟁이 아니라 계급모순이 폭발하여 발생한 

‘5 ․ 18광주민중봉기’이며, 기존운동의 한계를 청산하고 ‘혁명적인 질적 

전환’을 촉구하는 ‘피의 선언’이라고 주장했다(김정한 2010, 173-174). 

또 1983년경에 나온 팸플릿인 ｢인식과 전략｣에서는 광주민중항쟁에 대

해 “근로대중의 운동성, 자기해방성, 중심성 등을 구체적 현실로 증명”

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망자, 구속자, 검거자들을 분석하여 5

월 광주항쟁에 근로대중이 주체로 등장한 점을 강조했다(김용기 ․ 박승옥 

엮음 1989, 76). 이러한 평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광주에서 목도

한 ‘민중’을 통해 ‘노동자 계급’을 재인식하 다. 이들은 광주민중항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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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사회질서를 넘어서는 대안적 사건으로 규정하 다.

한편 정부의 극심한 탄압 역시 1980년대 학생운동을 급진화시킨 일 

요인이었다. 정부는 학생운동에 대해 총체적 탄압을 가했는데, 대학 곳

곳에 대규모 병력을 상주시켰고, 경찰, 안기부, 보안사, 문교부 및 대학

당국 등 모든 기관을 동원하여 삼엄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정부는 강제

징집과 동시에 1982년 녹화사업인 “복무 중 특별순화교육을 시키고 일부는 

학내 ․ 재야 프락치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진행했다(김귀옥 ․ 윤충로 2007, 

131). 이러한 정권의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학생들이 정권에 대해 비판

적인 태도를 갖게 했고, 학생운동은 비공개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

다. 그럼에도 정부는 1981년 졸업정원제 실시를 통해 학생운동을 통제하

려 했다. 졸업정원제는 정원보다 30%를 더 선발하여 진급 때마다 다시 

30%를 도태시키는 방식으로, 그 본질은 대학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학생

운동을 저지하려는 학생통제전략이었다(강순원 1990, 22). 이에 학생운

동은 졸업정원제가 학생운동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탄압이며 학생들 간

의 성적 경쟁을 유도하여 자유로운 대학의 분위기를 변질시키려는 것이

라 비판하 다. 졸업정원제는 학생운동이 양적 확대를 이루는 중요한 기

반이 되기도 했고, 반면에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을 압박

하고 강제퇴출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허은 2013, 162-164).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학생운동은 비공개 이념서클을 통해 급속하

게 확산되었다. 1982년경 전국 대학의 지하 이념서클이 70여 개 이상이

라는 추정도 있고(정구호 1982, 275-276), 또 1984년도 등록된 서클이 

200여 개이며, 서클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음성적 활동을 하는 곳도 있다

(송대성 1987, 182)는 주장도 있다. 또 1981년 안기부는 ‘문제서클’이 전

국적으로 68개(서울 49개/지방 19개), 1985년에는 96개(서울 62개/지방 

34개)로 파악하기도 했다(허은 2013, 175).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공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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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서 실제 비공개 이념서클의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학 내의 이념서클이 확산되는 추세라는 점이다.

이는 1980년대 학생운동이 서울지역에서 서울대 등 극소수 대학에

서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으로 확산

된 것을 반 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지방의 대학에서도 학생운동이 

발전한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특히 이 시기 여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

고, 이들의 학생운동 참여가 눈에 띄게 나타난 점도 중요한 변화 다. 

대학생 수의 변화와 여대생 수의 변화를 보면 1970년 대학생 수 146,414

명 중에 여대생은 32,641명이었고 1975년에는 대학생 수 208,986명에서 여

대생은 55,439명이었다. 1980년 대학생 402,979명 중에 여대생은 90,634

명이었고, 1981년에는 대학생 535,876명 중에서 여대생은 122,318명, 

1982년 대학생 661,125명 중에서 여대생은 160,128명으로 급격히 증가

하 다(한국교육개발원 1997, 170-171). 1970년과 비교하여 졸업정원제

가 실시된 1981년의 대학생 수는 약 3.66배나 증가하 고, 같은 기간의 

여학생 수는 약 3.75배가 증가했다. 이런 상황을 반 하여 1984년 민정

당사 농성자 254명 중 57명, 미문화원농성에서는 73명 중 20명이 여학생

이었다. 남녀공학대학에서는 학생시위 때마다 참여자의 20~30% 정도가 

여학생이었고, 여학생들이 시위를 주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여대의 

학생운동이 이 시기에 활성화되었다(황의봉 1985, 84-85).

여학생들은 이념서클에도 참여하여 서클의 남성 중심적 운 방식에 

문제를 느끼면서 여학생만의 이념서클을 만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강

대에서는 대학 전반의 남녀 차별적 분위기와, 특히 이념서클들에서 남성 

주도적인 활동방식에 문제를 느끼는 여학생들이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

을 공유한 몇몇 여학생들이 모여 여성들만의 이념서클을 만들었다(강순

옥 구술). 서울대에서도 독자적 여학생 서클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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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에 참여했던 80학번 유시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울대의 학생운동 조직 자체가 남학생 중심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냐면 각 지하서클들이 있고, 이 지하서클에서 배출된 인물들로 

학교 지도부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클들마다 여학생들이 극소수

가 있긴 있는데, 서클들끼리 어디에서도 여학생들을 지도부로 내보내지 

않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여학생들이 소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 

선배들이 여학생들로만 구성된 팀을 따로 만들어요.”

이념서클들은 전위적 성원을 훈련하고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

았다. 서클에서는 이념학습과 선전물 배포, 낙서, 시위참여 및 주도, 농촌

활동과 공장활동 등의 실천을 겸행하 다. 즉 서클들은 훈련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켜 학생들의 학년과 학기에 따라 ‘학습-체험-토론-실천’ 등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었다(은수미 2003, 207; 송대경 1987, 191). 특히 

이념서클에서 학생들은 한국사회의 모순을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인식하

는 계급론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자본주의 구조의 모순을 인식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 사회의 변화발전을 

인식하기 위한 역사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 등의 마르크스 철학, 한국

경제사와 현대사 등을 학습했다(유경순 2015, 192).

이처럼 학생운동은 정권의 탄압을 피해 이념서클을 통해 주체역량

을 구축해나가는 한편, 사회변혁을 위한 학생운동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

쟁을 벌 다. 논쟁의 쟁점은 전위적 주체형성, 선도적 정치투쟁, 학생운

동과 노동운동의 관계, 정세판단 등의 문제 다. 

우선 ‘무림—야비(｢야학운동비판｣)—MC(Main Current의 약자)’로 

이어지는 그룹은 주로 운동의 대중적 기반형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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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직의 건설 ․ 대중운동을 중요시하 고, 대중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

는 일상투쟁 ․ 문화투쟁 등을 강조하 다. 그리고 학생운동의 장기적 ․ 전
략적 임무의 하나인 전위의 배출이라는 측면을 중요시 여겨 학생운동가

들의 노동운동이전 및 상대적으로 학생운동 자체의 활동보다는 노동야학 

등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 다(강신철 외 1988, 60-62). 이에 반해 ‘학림 

—전망(｢학생운동의 전망｣)—MT(민주화투쟁위원회 또는 민투위의 어

발음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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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소규모 시위 고, 이에 대한 평가서로 생산지역 정치투쟁론이 

나왔다. 이 팸플릿에서는 “1980년의 좌절의 구체적 계기는 바로 수도권 

지역에서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과의 연대 실패” 다고 제기하면서 ‘노

학연대’에 대해 전체 변혁운동 속에서 사고하고 있었다(김용기 ․ 박승옥 

엮음 1989, 127). 또 이 팸플릿에서는 정치투쟁에 대한 초기적 인식이 엿

보이는데, “기층민중의 잠재적 에네르기가 혁명적 연대투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는 오직 기층민중 속에서의 공개, 비공개투쟁으로서 충

족될 수 있는 것”이라며, “혁명적 지역전위의 지도와 투쟁하에 지역이 

‘P’(유인물)바다로 화하고 그 속에서 시위투쟁의 꽃이 만발할 때 노동대

중의 잠재적 혁명성은 폭발”할 것이라고 했다(김용기 ․ 박승옥 엮음 1989, 

131). 이는 가두 정치투쟁과 매체를 중심으로 한 선도적 정치투쟁론의 

논리로서, 이후 MT의 선도적 정치투쟁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시도를 바탕으로 1984년 이후 MT세력은 민중과의 실천적 연

계를 지향하는 민중지원투쟁이라는 새로운 투쟁범주를 설정하고, 노학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학생운동은 변혁운동의 주력군은 노

동계급이며 학생운동은 보조역량인데, 문제는 노동운동의 역량이 다른 

부문에 비해 미약한 현실이라는 공통된 판단을 하 다(편집부 1988, 85). 

이에 따라 MC세력은 당시 노동운동의 역량과 계급의식이 극히 취약하

기 때문에 노학연대 전략이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장기간에 걸친 노동자

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과 노동자 스스로가 투쟁과정을 거쳐야 된다

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MT세력은 노동자계급이 이미 존재론적으로 노

동자의식과 투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중지원투쟁이 지속된다면 급격

히 계급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당시 노동운동의 주체

형성 방식, 학생운동의 역할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후 중심 실천 방향의 차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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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학연대활동: 노동자투쟁 지원활동

학생운동의 논쟁이 물밑으로 전개되던 1983년 말 유화조치 이후 학

생운동은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1984년에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를 결성해 공개 대중조직을 매개로 대중적 기반을 마련해 나갔

다. 그동안 비공개 이념서클 단위에서만 제기되던 학생운동의 ‘민중지향

성’은 ‘민중생활조사위원회’ 등과 같은 공개기구 결성을 통해 대중적으로 

추구되었으며, 심포지엄과 강연회, 슬라이드 상 회 등을 통해 민중 문

제를 대학생들에게 선전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났다(황의봉 1985, 45-46). 

1984년 하반기에는 ‘민중생존권수호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직접적인 노

학연대투쟁을 하거나 농촌활동 ․ 공장활동을 통해 직접 민중의 생활과 노

동을 체험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당시 노학연대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했

던 서울대 80학번 황인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울대 쪽에 학자추가 만들어져서, 그쪽에 ‘민중생활조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 노성진이라는 후배를 참여시킨 거죠. 그 다음에 

데모들을 조직할 때 주축이 될 사람으로 민병렬이, 그 다음에 시위할 때 

홍보, 학생회를 담당할 친구로 이종원, 그 다음에 민관홍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고. 그렇게 81학번 네 명을 조직해가지고, 앞으로는 노학연대

투쟁을 하기로 방향을 정한 거죠.”

이런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활동방식으로의 변화에 의해 학생운동에

는 1984년 중반기부터 1985년까지 선도적 정치투쟁, 노동자지원투쟁의 

입장이 넓게 확산되었다. 유화국면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시

작한 것도 정치투쟁 및 민중지원투쟁을 강조하는 MT입장이 학생운동에

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유화국면이 조성되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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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운동에서는 1983년 말 블랙리스트 철폐투쟁, 1984년 3월 한국노동자

복지협의의 결성, 4월 23일 부산 태화고무공장 노동자들의 직장폐쇄 항

의농성, 5월 25일 대구 택시기사들의 파업, 6~7월 대우어패럴, 효성물

산, 가리봉전자, 선일섬유 등의 민주노조결성, 9월 7일 청계피복노조 합

법성쟁취투쟁 등 여러 투쟁과 노조결성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에 MT는 생산지역 정치투쟁론을 계승하여 본격적인 노학연대

투쟁을 위한 ‘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노투’)’라는 독립적인 투쟁 기구를 

형성하 다. 노투는 노학연대를 위해 생산지인 공단지역에서 직접 노동

자들과 연대해서 시위를 벌 다. 대표적인 노학연대 시위는 1984년 9월 

19일 청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 가두시위, 10월 26일 가리봉오거리의 노

동악법개정투쟁, 10월 27일 구로공단 ․ 부평역 시위, 11월 13일 전태일 추

모일에 맞춘 남대문시장과 구로공단시위, 12월 7일 신답역의 박종만열사 

추모시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학생운동의 민중 지향적 실천이 ‘노학연

대’로 나아가는 데 물꼬를 튼 것은 청계노조 합법성쟁취투쟁이었다(황의

봉 1985, 90-91). 청계피복 노동자들이 공개적인 가두투쟁을 기획했으나 

인원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과 연계하려 했다. 당시 학생운동 내에는 비공

개적인 대외협력부서가 있었는데, 이들은 청계노동자들과 만나 투쟁계획

을 세웠다(황인상 구술). 9월 19일의 청계노조 합법성쟁취투쟁이 노학연

대로 성공하게 되자, 뒤이어 2차 10월 12일, 3차 1985년 4월 12일 합법성

쟁취투쟁 역시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노학연대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유화국면을 타고 노동자투쟁이 고양되던 상황과 맞물려서 

일부 학생운동세력이 공단을 중심으로 선전물 배포와 가두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노동자투쟁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성장시킬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황인상은 다음과 같

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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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기가 된 게, 84년 청계피복노조에서 합법성쟁취대회 때 ‘전술을 

노학연대로 열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학생인원들을 내가 

보내주기로 한 거죠. 그게 성공하면서 다른 데모준비를 시작한 거죠. ‘노

동자들이 있는 지역에서, 현장에서의 시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학출도 많이 들어가고, 또 노동자들도 성장을 하

고 있고, 민주노조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럴 땐 외부에서 충격도 필

요하다. 조합만이 최고는 아니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시위

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죠.”

한편 학생운동은 1985년 들어 민중지원투쟁을 더욱 활발하게 벌

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활동을 보면 4월 청계노조합법성쟁취 

4차대회, 노조탄압저지 지원투쟁, 5월 메이데이 노학가두시위, 6월 구로

동맹파업 지원 등이 있었다. 특히 노동운동에 1985년 4월 10일 해고자 

중심의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노투)’가 결성되면서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좀 더 긴◕한 관계를 갖고 연대투쟁을 벌 다. 예로 노동자 ․ 학생

들은 1985년 5월 1일 메이데이를 맞아 등포 일대에서 ‘노동운동탄압중

지’를 외치며 연합가두시위를 벌 다(황의봉 1985, 90-91). 또 서울대, 

연세대(3.27), 성균관대(4.3), 고려대(4.9), 경희대(4.9), 이화여대(4.11), 숙명

여대(4.22) 등 각 대학에서는 학생회 산하에 ‘민중권익쟁취위원회’를 구성

하여 민중지원 및 노동자투쟁 지원을 상시적 활동으로 설정해 나갔다.

학생운동은 노동자지원투쟁을 벌이면서 이전의 종로, 서울역, 신촌

로터리 등의 중심지 가두시위에서 등포, 구로공단, 가리봉 5거리, 성수

동, 인천 등의 노동자 생활지역, 공장지대 가두시위로 시위 장소를 바꿔 

갔다. 이들은 ‘지역선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동자 지역에 지속적인 선전

물 배포작업을 하 다(강신철 외 1988, 335-336). 특히 <표 2>에서 알 수 



216 기억과 전망 여름호 (통권 32호)

 연도  노학연대투쟁 

1984년

-5.25. 서울대생,“노동3권보장”등을 요구하며 가두시위.
-6.1. 고대생 500여 명“임금동결철폐, 서민생계보장”등 외치며 가두시위.
-6.8. 서울대생 택시운전기사 ․ 철거민 ․ 노점상문제를 제기하며 가두시위.
-6.22. 서울대“자원관리법 폐지, 노조결성 방해중지”등을 요구하며 가두

시위. 
-8.19. 청계피복노조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청계노조합법성쟁취대회’연합

시위.
-9.19. 노동자와 학생 2,000여 명‘청계노조합법성쟁취대회’무산으로 

동대문에서 가두시위. 
- 10.12. 제2차‘청계노조합법성쟁취를 위한 노동악법개정 촉구대회’개최.

2,000여 명의 대학생과 노동자들은 광화문 등 도심 곳곳 가두시위.
- 10.26. 서울대생 500여 명 가리봉동 5거리 등 공단에서“노동3권 보장하

라”,“최저임금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횃불시위.
- 11.13. 서울대생 남대문시장과 구로공단 등에서“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가두시위. 서울 15개 대 대학생 전태일 14주기 추도식 거행.
- 11.14. 민투학련 대학생 264명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농성.“노동악법개정, 

총학생회 인정, 노동자권익옹호”등 14개항 요구.
- 12.5. 서울대, 연세대에서 분신자살 운전사 박종만 씨 추모집회 및 시위.
- 12.7. 5개 대학 학생 200여 명, 신답역에서 박종만 추모시위.

1985년

- 1.25. 서울대생 300여 명, 영등포에서“노조탄압 중지”“민정당 타도”등
을 외치며 가두시위.

-3.20. 서울대생 800여 명‘목동살인철거대책비상학생총회’개최, 목동일
대에서 가두시위.

-3.29. 서울대, 고려대 영등포에서 목동주민강제철거규탄 가두시위.
-4.9. 고려대 200여 명 민주광장에서 모여‘민중생존권쟁취위원회’결성

하고,“노동악법 철폐하라”,“노동탄압 중지하라”,“서민생계 보
장하라”등 구호를 외치며 교내시위.

-4.12. 제3차‘청계노조합법성쟁취대회,’ 학생, 노조원 등 3,000명 가두
시위.

-4.12. 성남, 서울대생 400여 명“협진노조 탄압중지”를 요구하며 가두시위.
-4.16. 성균관대“노동운동 탄압중단”등을 외치며 교문시위.
-4.29. 연세대, 서강대생 100여 명, 마포 공덕동 로터리에서“수입개방 철

회”를 외치며 시위. 오후 6시경 신사동로터리 서울대생 등 80여 명 
가두시위. 

오후 7시 40분 성균관대생 등 200여 명 구로공단입구 가두시위, 횃불
시위.

<표 2> 1984~1985년 노학연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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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학생운동은 노동운동의 상징적 기념일인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

집회와 투쟁을 벌 고, 전태일이 분신한 날인 11월 13일을 전후하여 ‘전

-5.1. 서울대, 연세대 등 각 대학별로 노동절 기념행사 거행.
영등포역 광장에서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와 대학생 800여 명 
가두시위. 

인천시 산곡동에서“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학생 150여 명 횃불
시위.

-5.17. 부평 효성동4거리에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생들“노동
탄압중지”요구 가두시위.

-6.1. 구로지역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연합결성,가리봉동 일대에서 300여 
명의 노동자, 학생 등이“노조탄압 중지하라”,“최저임금 보장하
라”외치며 가두시위. 

-6.3. 주안5공단에서 서울대, 인하대, 숙명여대 등 200여 명‘대림통상부당
해고규탄대회’가두시위.

-6.5. 구로전철역 앞 고려대생 100여 명이“노동운동 탄압 말라”외치며 
가두시위.

-6.7. 가리봉동에서 서울대, 숙명여대 등 200여 명이“노동운동 탄압규탄”
가두시위.

- 7.2. 서울대 등 3개 대학생 200여 명,“노조탄압중지”를 요구하며 구로공
단 시위.

- 7.12. 연세대생 300여 명이 도서관에서‘민중민주화운동탄압저지궐기대
회’개회.‘학원탄압 및 노동운동탄압사례보고회’후 교문진출시
도, 결렬한 투석전.

- 11.1. 고려대 등 4개 대 대학생 100명이 구로공단 입구에서“노동3권보장” 
등을 요구 가두시위.

- 11.13. 전남대생 30여 명이 광주 노동부 광주사무소에서‘전태일 열사 15주
기에 즈음하여 광주시민께 드리는 글’이란 유인물을 배포.

- 11.15. 고려대생 6명이 영등포 근로복지공사 건물 2층에 있는 노동부장관 비
서실점거.

서강대생 300여 명이 교내에서‘노학연대투쟁 및 삼민헌법쟁취 방향
성재천명대회’와 시위.

- 11.26. 고려대생 100여 명 노동부 서울중부사업소 앞에서“민중생존권쟁
취”를 외치며 가두시위.

주: 황의봉, 80년대의 학생운동(예조각 1985, 319-34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

주화운동사연표(2006)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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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기념주간’을 배치했다. 1985년에는 11월 13일 고려대에서 경인지구 

9개 대학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연합하여 ‘전태일 열사분신 15주기 추도식 

및 군부독재타도와 삼민헌법쟁취실천대회’를 개최했다.

이처럼 학생운동은 노동운동이 침체된 상태에서 노동자지원활동을 

벌 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조직적 주체들이 등장하면서 노동운동

과의 연대투쟁을 벌 다.

한편 노학연대활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1980년대 학생운동은 보다 

직접적으로 노동현실을 알기 위해 노동현장을 경험하는 공장활동(공활)

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공장활동은 주로 겨울방학에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연세대 민중권익쟁취위원회 위원장은 2주일의 공장활동을 통해 노

동자생활을 경험하면서 분노와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확인할 수 있

었다고 했다. 또 그는 “연세대의 경우, 겨울방학 동안 약 200~300여 명

의 학생들이 공활을 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노동현장 경험을 

하고 있다”고도 말하 다(황의봉 1985, 185). 이처럼 학생들의 공장활동

은 학자추를 통해 추진되기도 했는데, 서울대의 경우 학자추 산하 민중생

활조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장활동지침서｣
를 만들었다(서울대 학도호국단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산하 민중생활조사

위원회 1984). 이 지침서는 노동야학활동과 노동자지원투쟁을 했던 서울

대 80학번 황인상이 만들어 비공개로 배포한 것을 학자추에서 공개 발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인상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84년도에 공장활동 지침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서울대 내에서만 

배포를 했죠. 비공개로 대동인쇄소에서 인쇄해 가지고 뿌려 버렸죠. 그 

지침서를 만들 때, 노동자출신 활동가들한테 들은 내용들, 내가 아는 내

용, 그리고 김문수 씨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장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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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이런 것들을 유념하는 게 좋을 꺼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든다

면 이러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조언해 준 내용들을 요약해

가지고 만든 거죠.”

대학 내의 학생운동가들만이 아니라 대학 간 연대모임을 하던 이들

도 공장활동을 중요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식했다. 기독교장로회청년

회 내부의 비공개 대학연대 모임에 참여했던 아주대 79학번 이훈구는 

1980년 겨울방학에 처음으로 공장 활동을 경험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다

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2학년 때부터 여름에는 농활, 겨울에는 공활하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만나고 일하면서 노동현실을 경험해봐라’ 이거죠. 나는 공활을 구로

공단에 박스 만드는 회사에 갔는데, 어휴, 정말, 숙소에 쥐가 나오고 식사

는 시래기국에 김치 하나, 고추장이 없으면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야.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견딜 만했는데. 노동자 간의 서열 같은 거가 

힘들었죠. 기술 있고 경력이 오래된 돈을 많이 받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또 노동야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들도 공장활동은 야학에 오는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집단적으로 공

장활동을 할 경우에는 노동 문제에 대한 학습, 공단 상황조사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공장에 취업했다. 이에 대해 동대문성당야학에서 활동을 

했던 서울대 81학번 박정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82년에는 선배가 공장활동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83년 여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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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학년들을 데리고 공장지도를 하면서 같이 공활을 했어요. 다른 과 

82학번 3명, 우리 과 1명해서 6~7명 정도 했어요. 우리 때부터는 공활을 

조직적으로 했어요. 노동 문제를 공부하고 조를 짜서 걸어 다니면서 위

치를 확인해 지도 만들고, 공단자료를 조사해 지역적 특성, 단지별 특성, 

산업별 특성 등등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청계천에서 한 달 동안 공활을 

해요.”

한편 공장활동은 경험차원을 넘어서 노동현장으로 존재이전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시도되기도 했다. 이런 경우는 노동운동사 등의 노동운

동관련 기초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공장에 들어갔다(이선주 구술). 이처럼 

공장활동은 1980년대 전반기 학생운동의 민중 인식, 특히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연대의 차원에서 시작되어 공개, 비공개 활동으로 널리 퍼졌다. 

또 노동현장투신을 준비하는 학생운동가들에게는 그 사전단계의 경험으

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3) 노동야학의 확산과 학생운동가들의 노동 문제 인식

1980년대 학생운동 세력 중에 MT세력은 ‘변혁’ 지향성과 그 주체

로서의 민중, 특히 노동계급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 노학연대활동이 

노동자 투쟁지원활동으로 발전했다면, MC세력은 노동운동의 주체역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야학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벌 다.

노동야학은 봉천동, 신림동, 청계천 등의 빈민지역에서 형성되어 구

로, 가리봉, 성수 등의 공단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노동야학의 형성

과정은 신정동야학이나 낙골야학처럼 생활야학에서 노동야학으로 변화

된 경우가 있고, 사당동야학과 같이 빈민야학에서 시작해서 노동야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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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된 경우도 있었다. 또 겨레터야학이나 제일교회 형제야학과 같이 

처음부터 노동야학으로 시작하여 기존 야학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독자적

인 흐름을 형성하기도 했다. 특히 크라운제과 노조와 연관해 만들어진 

묵동야학, YH무역노조와 연관해 만들어진 동일교회야학 등과 같이 특정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만들어진 노동야학도 있었다. 

(1) 노동야학의 등장

우선 노동야학의 시초로 판단되는 겨레터야학은 1976년에 국민대 

75학번인 김성재와 서울대 등의 학생운동가들이 일제 강점기의 야학운

동 자료를 찾아 연구하면서 긴 준비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들은 검

정고시야학이 노동자들에게 현실성 없는 상승욕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 때문에 노동자다운 의식을 갖추기 위한 학습 프

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 갔다. 이에 대해 이 야학의 강학(講學)이었던 한

양대 77학번 이규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76년에 세워졌고. 75, 76학번 서울대, 고대, 숙대생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야학은 빈민지역에 와서 해야지, 교회에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검정고시를 가르쳐서 하겠냐. 이 험한 세상에서 애들이 검정고시 

봐서 대학가 뭘 하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런 부분

에 있어서 겨레터야학이 오랫동안 준비했었죠. 거의 노동야학 효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야학세미나 할 때, 저희가 야학자료들을 많이 뒤졌거든

요. 이주하가 주도했던, 1930년대 동대문 야학생들인 섬유노동자들이 파

업을 하잖아요? 야학은 평양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나중에 서울에서는 

동대문에서 시작을 하고, 동대문야학 자료가 유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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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터야학은 ‘건강한’ 노동자의 양성, 노동운동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강학들은 학습만이 아니라 1970년대 민주노

조활동을 하는 삼원섬유의 유동우, 동일방직의 석정남 등의 노조간부들

을 불러 야학생인 노동자들과 직접 교류하도록 했다(이규 구술). 1980년 

결성 때부터 노동야학으로 출발한 제일교회 형제야학도 노동자들을 노동

운동가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4기 강학으로 활동하고 이

후 인천, 부천, 구로공단에서 노동야학운동을 펼쳤던 황인상은 “노동운

동을 할 수 있는 사람, 현장 운동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것”을 야학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말한다.

또 생활야학에서 시작해서 1981년경 노동야학으로 전환된 낙골야학

은 서울대 77학번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후 이들은 학교 후배들을 강학

으로 끌어왔다. 노동야학을 표방한 낙골야학의 강학들은 야학생들이 

세사업장 노동자, 일용노동자, 빈민 등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노동

운동의 전망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때문에 이들은 노동야학

의 목표를 야학생들의 의식변화로 설정하면서도, 한편에서 강학으로 참

여한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 진출을 위한 훈련과정, 즉 ‘전초 단계’로 

설정했다(황광우 구술).

한편 묵동야학은 크라운노조와 연관해서 검정고시야학으로 출발했

다. 이후 학생운동가들이 강학으로 참여하면서 강학들 간에 야학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노동야학으로 성격전환을 했다. 이에 

대해 묵동야학 강학이었던 이장원은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79년도 묵동야학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강사들을 우리 국어운동학생

회에서 많이 공급을 하고. 교재 편성이나 교육과정 편성들을 우리 쪽에

서 주도하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노조 쪽에서 생각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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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야학이었는데, 그때는 노조라고 해도 제대로 활동이 없었으니

까. 그래서 강학 내부에서는 ‘검정고시 형태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노동

자들한테 필요한 지식과 정보들을 제공하는 야학을 할 거냐’ 하는 내부 

논쟁이 있었고. 다수파가 ‘후자 쪽으로 가자’ 해서 바꿨어요.”

묵동야학의 강학들은 야학생들, 특히 남성노동자들의 의식을 변화

시켜 크라운제과노조를 민주적 노조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이 야학은 1981년 고려대 학생운동가인 강학이 학내 문제로 당국

의 수배를 받게 되면서 당국의 압력으로 문을 닫았다.

이처럼 노동야학은 야학생인 노동자의 의식을 변화시켜 노동운동을 

간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활동했다. 그러나 노동야학

마다 구체 목적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우선 노동야학은 야학이 

설립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났다. 주로 빈민지역에 형성된 

경우는 검정고시 또는 생활야학의 성격에서 노동야학으로 전환했지만 야

학생들이 빈민 또는 일용 노동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노동운동가로 

성장시키기 어려웠다. 반면에 노동자 ◕집지역에 기반을 둔 노동야학은 

강학과 야학생들이 모두 노동운동가로 성장해야 한다는 지향을 더 강하

게 견지했다. 

다음으로 노동야학은 강학으로 참여하는 학생운동가들의 특성에 따

라 다소 목적에 차이가 나기도 했는데, 이는 강학인 학생운동가들이 노

동야학활동 이후 사회진출 방식에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묵동야학은 대

부분의 강학들이 교사로 진출해 교육운동을 했고, 낙골야학이나 제일교

회 형제야학은 대부분의 강학들이 노동현장으로 투신하 다.

한편 노동야학들은 활동 과정에서 여러 갈등을 겪기도 했다. 야학에

서 강학과 야학생들이 서로에게 배우고 향을 주는 것은 교과과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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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뒤풀이, 야유회, 수련회 등을 통한 인간적 친◕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

었다. 그러나 빈민 또는 노동자인 야학생들은 비슷한 연배이면서 ‘대학

생’인 강학들에 대해 존재 차이에서 오는 불신감을 드러내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낙골야학의 황광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강학과 학생들 간에 갈등도 상당히 많았어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

계만이 아니고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당시 노동자하고 빈민들이 대학

생들에 대한 본능적인 적개심 같은 게 굉장히 강했어요. 처음에는 이들

이 뭣도 모르고 강학들을 좋아했지, 그러다가 ‘우리 이용해 먹고 떠날 애

들 아니냐’, 뭐 ‘니들 먹물이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 내가 처음 노동할 

때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불신병.”

이와 유사한 현상은 제일교회 형제야학에서도 나타났다. 야학을 주

도하던 서울대생 강학에 대해 일부의 남성노동자들이 그가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배타시했다. 그 때문에 강학들은 ‘지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노동자들 모임에서 행동에 주의했다(심명화 구술). 또 노동야

학으로 활동하면서도 여전히 내부에서 야학의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형제야학은 노동야학으로 출발했지만, 기독

교 교육운동을 하는 강학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노동야학을 탈피하여 기

독교 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전환시키려 하면서 갈등을 빚었다(황인상 구

술). 이러한 노동야학의 지향을 둘러싼 갈등은 개별 노동야학에서만이 

아니라 야학연합모임이 형성되기 시작한 1979년 말 1980년경에도 나타

났다. 일부 야학의 강학들은 노동야학을 보다 대중적이고 교육적인 면에

서 체계화를 시도하려 했던 반면, 다른 강학들은 노동야학을 조직적인 

노동운동으로 전환시키자는 주장을 하면서 노동야학 내부에 균열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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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어나기도 했다(이규 구술).

(2) 정권의 노동야학 탄압과 자취방야학

한편 1980년대 들어 노동야학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개별 노동

야학 차원을 넘어 야학연합모임을 시도하면서 전국적으로 야학운동을 체

계화,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동운동의 

배후세력으로 도시산업선교회(이하 ‘도산’)에 대해 ‘불법행위를 조작한 

단체’라는 미명하에 전면적인 탄압을 가하면서 교회 속에서 성장하던 노

동야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의 계기를 마련하 다. 특히 노동야학이 이념

서클에서 활동한 학생운동가들과 연결되면서 정부는 야학활동을 불순이

념을 가진 ‘좌경용공 학생들의 혁명활동’으로 단정하고 야학 교사와 학생

들에 대한 탄압을 했다.

정부는 1980년 5월 7일 이후 야학 교사를 구속하고 야학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야학을 탄압했다. 예를 들어 1981년 ‘동학(同

學) 및 야학회 사건’은 세종대 학생인 최종남, 여인순과 서울대 유 홍이 

불온서적을 탐독하고 이념서클인 ‘빛독서회’를 만들어 불법집회를 했으

며, 1980년 3월 초순 화양 감리교회 내 야학회에 가입하여 노동자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 다. 또 구로공단으로 

장소를 옮겼던 겨레터야학은 1980년 광주항쟁관련 유인물 배포 문제로 

탄압을 받아 활동이 중단되었고(이규 구술), 구로동의 한민교회 야학은 

교회폐쇄로 야학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김진국 구술).

이러한 정부의 규제와 탄압으로 많은 노동야학들이 터전을 잃자 자

취방으로 장소를 옮겨서 진행하는 ‘자취방야학’이 등장했다. 1981년 이

후 노동야학의 주요한 형태는 자취방에서 진행됐고, 자취방야학은 노동

야학이 존립하기 위한 최후의 생존형태로 보 다. 예를 들어 새문안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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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의 학생운동가들은 구로동에 (주)서통 노동자들만을 모아 자취방야

학을 운 했고, 효성물산 노동자들 중심의 자취방야학도 운 되었다. 이 

야학들은 단일 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여한 것이기에 야학을 통해 노동조

합결성을 같이 준비했고, 실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김진국 구술; 황인상 

구술).

이러한 자취방야학이 확산되면서 1982년 3월부터 서울의 노동야학 

교사들 간의 교류가 다시 진행되면서 노동야학론 정립을 위한 조직적 활

동이 활발해졌다. 이런 활동에 대해 정부는 1982년 봄에 희망야학이 있

던 희망교회를 불도저로 철거하 고, 가을에는 봉천교회 야학을 수사했

으며, 이어 난곡야학을 폐쇄하 다(황광우 구술). 그럼에도 노동야학의 

수는 계속 증가하 고, 지역별 협조를 위한 각종 모임이 형성되어가자, 

정부는 1983년 8월경부터 서울시내 20여개 야학에서 500여 명을 연행해 

가는 ‘야학연합회사건’을 만들어 대규모의 노동야학탄압에 나섰다(기독

교야학연합회 1985, 35).

(3) 노동야학을 통한 학생운동가들의 노동 문제 인식

이처럼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을 불러올 정도로 각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노동야학은 강학으로 참여한 학생운동가들의 의식변화를 

불러왔다. 이는 학생운동 역할 논쟁의 출발이 1982년에 나온 팸플릿 ｢야
학비판｣에서 시작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노동야학은 야학생인 노동

자들의 의식화를 목적으로 했지만, 강학인 학생운동가들의 의식변화에

도 많은 향을 주었다. 노동야학에 참여하는 학생운동가들은 대부분 학

내 이념서클에도 참여하면서 선배들을 통해 노동야학에 참여했다. 이들

은 대학 1학년 동안 이념서클에서 사회과학 기초학습을 통해 정치 문제

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 고, 2, 3학년 노동야학에 참여해서 노동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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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학습을 하 다. 예를 들어 서울대 77학번인 김진국은 역사

철학회에 참여하여 사회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기초학습을 마친 뒤에 친

구들과 같이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했다. 학습과정에서 그는 자본주의 구

조문제를 인식하 고, 운동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 다. 그뒤 

그는 1978년 2학년 때 구로동의 한민교회 노동야학에 참여했다(김진국 

구술). 또 서울대 81학번인 박정순도 학내 이념서클에서 사회과학 기초

학습을 하다가 2학년이 되어 선배의 소개로 동대문성당 야학에 참여하여 

야학활동을 하면서 노동 문제 및 노동운동에 대한 학습을 하 다(박정순 

구술). 

실제 노동야학에서 강학들의 프로그램은 대학 이념서클에서 단계별

로 학습하는 사회과학 학습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강학들은 

주로 대학 이념서클에서 2, 3학년 때 정치경제학, 철학을 학습했다. 그러

나 차이는 야학에서는 페다고지 등의 민중교육학에 관련한 공부와 노

동 문제 관련한 학습을 비중 있게 진행한 점이었다(이규 구술).

또 노동야학에 참여하는 강학들은 대학의 틀을 넘어 여러 대학의 학

생들이 같이 활동하면서 소통하는 과정도 의식변화에 향을 주었다(심

명화 구술). 무엇보다도 노동야학을 통해 강학들은 학생인 노동자들의 삶

과 자신들의 삶의 조건을 비교하면서 ‘지식인으로서의 부채감’을 느끼기

도 하고, 또 이들을 통해 구체 노동현실에 대해 알게 되면서 노동 문제나 

사회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에 대해 제일교회 야학에 참여

했던 황인상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봉제공장 노동자들의 상태는 열악해요. 잔업이 많고, 건강도 안 좋고, 

급여도 열약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동정심도 많이 생기고. 

또 걔네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들이 우리들한테 의지하는데 보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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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느끼고. 그런데 우리보다 나이 어린 노동자들을 만났을 때, 뭐랄까? 

‘나는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서, 사회에 대해서 죄스럽다’고 

그럴까? ‘뭔가를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학

생운동 때는 정치적인 생각, 또 아는 척 하는 거, 주로 그런 게 동력이 

됐다고 한다면, 야학 쪽에 오면서는 그런 성향이 사회현실을 알면서 상당

히 진지해지는 계기가 됐던 거 같아요.”

이처럼 1980년대 노동야학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대부분의 학생운동

가들은 노동야학의 경험을 통해 노동현장에 들어갈 결심을 했다. 심지어 

이들은 노동야학활동에 대해 노동현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중간코스로 인

식하기도 했다. 이전 세대가 극소수 개인적으로 노동현장으로 갔던 것과

는 차이를 보 다. 실제 낙골야학의 경우는 생활야학을 노동야학으로 변

화시켰던 6기 강학 6인은 공장이전팀을 구성하여 노동현장에 투신했고, 

7기 강학들도 모두 노동현장에 취업했다(황광우 구술). 또 제일교회 형제

야학의 강학인 안중민(안양), 배 미(인천), 심명화(인천) 등도 노동현장

에 투신했다. 특히 야학출신 노동자 활동가인 김 미와 강학인 황인상, 

배 미는 현장에서 공동실천을 도모하기도 했다(황인상 구술).

3. 노동현장투신과 존재이전 방식의 변화

1) 노동현장투신의 이유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이 대규모로 노동현장에 투신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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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서울과 수도권의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했다. 이들은 1970년대 

후반기 학생운동가들과 1980년대 전반기 학번 학생운동가들로서 전자는 

주로 개인적으로, 후자는 집단적으로 노동현장에 참여했다.

우선 1970년대 후반기 학번들은 학생운동을 마치고 사회진출을 할 

때 노동, 빈민, 농민, 종교계 또는 출판운동 및 학술운동 등 다양한 사회

운동의 역을 놓고 선택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말에 만들어진 경희

대의 비공개 서클에서 활동했던 이들도 YMCA 등의 시민운동이나 학술

활동을 하 고, 일부 노동현장에 투신한 이들도 있었다(정해랑 구술).

그중에 노동현장에 투신한 경우는 대부분 자신이 소속했던 서클의 

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서클들은 노동운동 참여의 전통을 가

지고 있거나, 특히 노동야학과 연계되어 노동운동에 대해 일찍 눈을 뜬 

경우도 많았다. 이들이 노동현장에 투신한 이유는 사회구조의 모순인식

을 바탕으로 사회변혁을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1970년대 전반기 세대보

다 좀 더 체계적인 사회과학적 인식을 갖췄고,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이 

보다 뚜렷했다.

이념서클의 노동현장 지향적 분위기와 이념성에 향을 받은 경우

는 서울대 공대의 산업사회연구회에 소속되었던 77학번 이용선을 꼽을 

수 있다. 산업사회연구회는 소위 ‘장기론’의 입장에서 “자격증을 따서 평

생 노동자로서 살아간다” 또는 “노동운동을 주축”으로 인식하며 노동현

장 지향성이 강한 그룹이었다. 그는 이 서클에 참여하여 공장활동을 경

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현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받아들 다. 그 목적

은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이용선 구술). 또 서울대 여학

생회의 경우도 결성 때부터 노동현장 지향성이 강하 는데, 78학번 선배

그룹이 “학생운동은 부차적이다. 사회운동으로서 주력이 노동운동이다. 

그래서 노동운동 쪽으로 주요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기조로 노동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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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신했다. 그 때문에 79학번인 김미경 등도 저학년 때는 학생운동을 

하면서도 “장차 현장을 가야 된다”는 마음의 준비를 했고, 실제 졸업도 

안 한 채 4학년인 1981년 노동현장으로 투신했다(김미경 구술).

또 노동야학활동을 통해 노동현장 참여를 결심한 이들은 70년대 후

반기 학번에서 80년대 전반기 학번까지 상당히 많았다. 서울대 77학번인 

김진국은 2학년인 78년부터 구로동의 한민교회 야학활동을 하면서 사회

과학 학습을 했다. 그는 사회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하면서 점차 사회변

혁의 방향을 고민했다. 그는 사회변혁을 위해 노동운동이 중요하다고 판

단했고,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노동현장에 투신

할 결심을 했다(김진국 구술). 한양대 77학번인 이규 역시 겨레터야학에

서 활동하면서 한양대 동료들과 같이 사회구조를 변혁하기 위해 노동현

장으로 갔다(이규 구술). 아래 구술의 제일교회 형제야학에 참여했던 중

앙대 80학번인 심명화도 야학에서 강학 프로그램으로 사회 문제를 구조

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론 학습을 한 뒤에 노동현장에 투신하 다.

“세미나를 매주 했는데, 러시아혁명사, 서양경제사 같은 경제사, 

혁명사를 공부하고, 모택동의 실천론, 모순론은 일어강독으로 했어

요. 그때는 출판된 책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영어원서인 자본주의 

이행논쟁도 공부하고. 주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 다음

에는 노동 문제나 노동운동 관련 책들도 읽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 사회 

구조 문제를 인식하고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야학 끝나

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노동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노동야학운동을 하는 학생운동가들은 일찍부터 노동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자본주의 사회구조를 인식하 다. 이들은 야학에서 노동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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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공장활동을 했다. 이런 직 ․ 간접의 경험을 바탕으

로 이들은 노동야학활동을 마치면 노동현장에 참여했다.

또 1970년대와 다른 1980년대 노동현장투신의 상황을 보면 1970년

대 전반기는 서울대, 고려대 등 소수 대학의 학생운동가들에 의해 추진

되었다면, 1980년대에는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교대, 숙명여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들과 지방의 여러 대학으로까지 넓어졌다는 것이다. 이

는 1980년대 학생운동이 확산된 것 때문이었다. 거기에 1977년부터 격

화된 노동자투쟁의 향도 컸고, 노동야학의 활성화, 대학 간의 교류, 대

학연합팀 활동 등을 통해 학생운동세력 간의 소통이 활발해진 것도 향

을 주었다(유경순 2015, 188).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변화로 학생운동가들이 학생운동을 마치거

나 학업이 끝나면 당연히 노동현장으로 존재를 이전해야 한다는 분위기

가 형성되면서 집단적인 움직임이 형성된 것이었다. 이는 1970년대 전반

기 학생운동가들이 개별적 결단에 따라 노동현장투신을 감행한 것과는 

차이를 보 다(유경순 2013, 76). 1980년대 노동현장 지향성을 가졌던 노

동야학활동을 했던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생운동의 역할은 선도적 정치

투쟁이라는 입장에서 활동했던 이들도 학생운동 이후에는 노동현장에 가

는 것으로 인식됐다. 심지어 학생운동가들은 시위를 주동하는 행위가 정

권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밝히는 것임과 동시에 기득권을 버리는 

결단의식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감옥생활을 마치고 출감한 이들은 다시 

노동현장에 투신하는 것이 정통적인 운동방식이라고 이해했다(심명화 구

술). 이처럼 80학번부터 시작되어 81학번 이후 학생운동가들이 노동현장

에 투신하는 분위기는 더욱 굳어졌고 그 인원도 매우 증가했다. 이에 대

해서는 당시 활동했던 이들은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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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80학번–인용자 주) 거의 현장 간 거 같은데, 왜, 코스처럼 있었

잖아요? ‘학교에서 데모하고 감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현장을 간다’는 게, 

공식코스처럼 있잖아요(심명화 구술).” 

‘저희(81학번–인용자 주)분위기는 선배언니가 현장 쪽으로 나가 있어

서 ‘노동운동으로 가야 된다’는 식, 소위 말하는 맑시즘, 사회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에 ‘노동자계급이 변혁의 핵심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을 해서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고, 나는 졸업정원제에 걸려 3학년 

2학기에 제적당하고, 당연히 현장간다고 생각을 했어요(박경희 구술).’

“당시 ‘학생운동을 정리하고 나면 노동현장으로 간다’ 이건 유행처럼 

있었어요. 저도(82학번–인용자 주) 뭐 ‘현장으로 간다’ 생각을 당연히 하

고 있었고(노현기 구술).”

“우리 때는(83학번–인용자 주) 유행이 현장을 가는 거였어요. 그거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몸이 약하거나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현장을 가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

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우옥영 구술).”

이처럼 80년대 학생운동가들에게는 사회운동의 진출로서 노동현장

투신이라는 의식과 실천이 일반화되었다. 이들은 이념서클에서 마르크

스주의 철학, 경제학 등의 학습을 통해 한국사회를 자본주의 구조로 인

식하고 사회구조 변화의 주체로 노동자 계급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 

바탕에는 광주민중항쟁에서 희생당한 민중, 또 노동현장에서 소외당한 

채 노동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준)지식인으로서의 부채의식도 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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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특히 이들은 변혁운동과 학생운동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

는 점에서, 또 노동야학운동과 노학연대투쟁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앞 세

대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변혁을 꿈꾸며 받아들인 사회주

의에 대한 인식은 이론적 수준으로, 그조차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막연한 대안으로 받아들 을 뿐이었다. 운동의 전략과 노선에 따

라 노동현장에 참여한 것은 본격적으로 정치조직운동이 형성되는 1985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2) 존재이전 방식의 변화

(1) 비숙련 노동자로의 취업과 성별화된 업종 선택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투신을 통한 존재이전이란 학생운동을 하

기까지의 성장과정, 즉 중산층적 존재나 문화를 부정하고 노동자로 존재

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들의 목표는 노동자로 노동하고 생활하면

서 그들의 계급성과 문화를 습득하여 존재와 의식이 일치된 노동운동가 

또는 직업적 혁명가가 되는 것이었다.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으로 이전하는 방식에서 1970년대와 비교

할 때 나타난 1980년대 변화는 비숙련 노동자로도 취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 노동현장에 들어간 학생운동가들은 기술을 습득해

서 기술자로 평생을 노동자로 공장에서 일하면서 노동운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유경순 2013, 81). 이런 흐름이 1980년대 전반기까지는 

남아 있었다. 예를 들어 동국대 77학번 안재환은 1981년 일신동의 중앙

직업훈련원을 2년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뒤 부천의 공장에 취업을 

했고(안재환 구술), 고려대 79학번인 노회찬도 1981년 용산공고 부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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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용접자격증을 딴 뒤에 인천의 공장에 취업했다(노회찬 구술). 

그런데 이런 기능습득을 통해 노동현장에 장기체류하는 방식에 대

해 1983년경부터 노동현장에 투신한 학생운동가들에 의해 ‘장기론’이며 

‘준비론’이라는 비판이 가해졌다(이용선 구술). 그 비판 내용을 추론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습득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에 들어 

가 있으면서 장기간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1980

년대 들어 한국산업의 생산방식이 대량생산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대량

의 비숙련 노동자들이 대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도 반 된 것 같다. 

이는 숙련노동자들을 조직해서 장기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장기론자들의 

시각을 현실에서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셋째, 1980년 광주

민중항쟁 이후 운동에 대한 인식, 대중의 운동성이 현실화되었고 또 현

실화될 수 있다는 경험과 판단도 작용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생운동

가들은 기술을 포기하고 비숙련 노동자로 취업하기 시작하 다(유경순 

2015, 206-207). 이런 상황변화는 숙대 79학번인 김이경의 다음 구술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당시는 장기론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김문수 씨가 ‘6개월은 꼼짝 

말고 있어야 된다’, ‘장기 1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최규엽 

선배가 왔는데 ‘장기론은 안 된다.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만들어야 된다.’ 

또 최 선배가 ‘빨리빨리 선도투쟁으로 팍팍 일을 치고 나가야 된다.’ 그런 

저런 거 듣고 취직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반 하여 서울대 77학번 이용선은 1983년 말 구로공단

의 동국제강에 비숙련공으로 취업했다가 경기침체로 해고되자 다시 대우

자동차에 비숙련공으로 취업했다. 황광우 역시 선반기술 배운 것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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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단순노동을 하는 경동산업에 취업했다. 1983년에 안양지역의 노동

현장에 취업한 한양대 77학번 이규, 1984년 성남의 광명전기에 입사한 

경희대 78학번 정해랑 등도 기술을 습득하지 않은 채 노동현장에 취업했

다(각인의 구술 참조).

또 다른 특징은 섬유, 전자 등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인 업종에 학생

운동가들이 다수 진출한 것이다. 그 이유는 1970년대 노동현장투신자들 

가운데 여대생은 한 명 밖에 없었는데, 1980년대에는 앞서 본 대학생 수

의 증가와 학생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여대생들의 학생운동 참여

가 급증했고, 그에 따라 노동현장투신도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연

관되어 학생운동가들이 노동현장에 취업을 하기 위한 업종 선정에서 성

별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여성들은 주로 섬유, 전자산업에 진출하 고, 

남성들은 전기, 중화학공업 쪽을 선택했다. 그러나 고려대 80학번인 공

계진, 서울교대 82학번인 고민택 등 일부 남성활동가들이 봉제나 전자업

종에 진출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봉제공장에서 기술이 필요 없는 재

단반, 완성반에서 일했고, 전자공장에서는 단순조립공이나 기사로 취업

했다. 그러나 남성노동자 중심의 중화학공업 쪽에 진출한 여성활동가는 

한 명도 없었다.

(2) 소그룹을 통한 존재이전

무엇보다도 존재이전 방식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70년

대는 아주 적은 인원의 노동현장투신과 보위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이전

이 주를 이뤘다면 1980년대는 개인적 이전방식에서 소그룹으로 이전이 

시작된 점이다. 이런 소그룹방식은 정치서클 및 정치조직의 형성과정에

서 이들 조직들과 연계해서 현장이전을 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났다.

1981~2년에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노동현장에 취업을 한 경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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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예를 들어 서울대 77학번인 김진국, 동국대 77학번인 안재환, 

고려대 79학번인 노회찬 등이었다(각인의 구술 참조). 이들은 1980년대 

노동현장투신자들 중에서 약간 앞선 시기에 노동현장에 취업했기 때문이

었다. 그러나 1983년경부터 학생운동가들은 소규모의 ‘이전모임’, ‘현장

준비팀’, ‘공장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해 존재이전을 준비했다. 학습내용

은 주로 노동운동사, 1970년대 민주노조 활동사례,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운동이론 등이었다. 소그룹은 대학연대 팀, 노동야학의 강학팀, 대

학 서클의 연장인 모임, 또 감옥생활을 같이한 이들이 의기투합하여 소

그룹을 만든 경우 등 여러 형태 다. 예를 들어 낙골야학 6기 강학들은 

야학활동을 마치고 공장이전소모임을 만들어 혁명이론에서부터 노동법

까지 학습을 한 뒤 기술을 역할분담해서 노동현장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

다. 이에 대해 황광우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83년에 자연스럽게 야학의 77학번들하고 나까지 6명이 공장이전소모

임을 해요. 거기서 체계적으로 혁명운동사, 공장활동 조직이론 그런 게 

있잖아요? 공장노동 활동을 하기 위한 노동법 같은 거, 세부적인, 기술적

인 것들을 공부하고, 같이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

하고. 기술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해서 기술배우는 걸 역할 분담을 한 

거죠.”

다른 예로 서울여대 79학번 이선주는 학생운동 시기에 다른 대학의 

학생운동가들과 연합팀 활동을 한 뒤에 노동현장에 투신할 결심을 했다. 

이어 그녀는 1983년 초 이들과 다시 현장준비팀을 꾸려 노동운동에 필요

한 노동법이나 1970년대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학습을 하 다(이선주 구

술). 서울대 81학번인 박정순은 학교 후배들로 이전팀을 구성하여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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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노동운동에 대한 이론학습과 노동현장 활동론, 생활계획과 보고서 

작성, 및 활동일지 작성법까지도 익힌 뒤에 지역조사를 해서 현장취업을 

했다(박정순 구술).

이처럼 학맥, 인맥 등으로 형성된 소그룹을 통한 노동현장 이전은 

특정 소그룹이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되었다. 예를 들어 서울

대의 경우는 구로지역이나 인천지역 등에 집중해서 들어갔고, 전성을 중

심으로 한 고려대 그룹은 안산으로, 정해랑을 중심으로 한 경희대 그룹

은 성남지역으로, 이규를 중심으로 한 한양대 그룹은 안양지역으로, 안

재환을 중심으로 한 동국대 그룹과 신정길을 중심으로 한 성균관대 그룹

도 인천지역으로 노동현장이전을 하면서 이들 주위의 학맥과 인맥이 같

은 지역으로 모이는 현상을 보 다. 이에 대해 안재환은 “학교의 서클들

이 현장으로 옮겨온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했다(안재환 구술). 

그 결과 1983년 말 유화국면 이후 지역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

고, 1985년 이후 형성되는 정치서클 및 정치조직들의 조직재생산 방식이 

형성되었다. 

(3) 정치서클(조직)을 통한 존재이전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은 대부분 학맥, 인맥을 통해 노동현장에 투

신하고 지역에서는 소그룹 및 정치서클을 형성했다가 점차 정치조직으로 

발전하 다. 정치조직들은 대체로 조직원들이 소속됐던 대학의 학생운

동가들을 조직에 참여시키면서 성장하 다. 이런 상황은 점차 정치조직

들이 정치노선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세력과 조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모

습으로 변화하 다. 이후 결성되는 정치조직들은 대체로 학맥을 통해 조

직원을 확보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1986년 정치 ․ 조직노선이 본격적

으로 등장하면서 정치조직들이 대학의 학생운동세력과 정치적이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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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서울남부지역민주노동자연

맹(이하 ‘남노련’)은 고려대 학맥이 중심이었고, 제헌의회 그룹은 서울대

와 성균관대에,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그룹은 동국대 학맥이 이어지기

도 했다. 성남지역의 성남생존권확보투쟁위원회로 활동한 정치서클은 

경희대 등과 연관되어 있었다. 또 안산민주노동자연맹 결성을 주도한 전

성은 의도적으로 학맥을 노동운동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은 고려대 학생운동가들과 연관을 갖고 조직재생산을 했다. 인천지역민

주노동자연맹도 서울대, 고려대 등의 대학 인맥을 바탕으로, 삼민동맹의 

경우는 김진국의 서울대 학맥과 인노련 인맥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다산

보임그룹-제파PD그룹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등의 학생운동세력

과 연계를 갖고 조직재생산을 했다(각인의 구술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6년 결성된 남노련의 경우 고려대의 

학생운동세력과 직접적인 연결망을 형성하여 조직원을 재생산하 다. 

고려대 73학번 최규엽이 주도하여 결성된 남노련은 주로 현장운동을 경

험한 70년대 학번들이 참여하 다. 이어 고려대 80학번들이 소그룹으로 

노동현장이전을 하면서 이 그룹에 참여했고, 81학번들은 1983년부터 캠

퍼스 단일구조를 형성해서 활동하다가 1984년 말 처음으로 조직적인 이

전구조를 형성했다(공계진 구술). 이들은 여학생 이전팀과 남학생 이전팀

으로 나뉘어 1985년 중반에는 구로공단 일대의 노동현장에 참여하 다

(박인도 구술). 이 팀들은 경제원론, 철학의 기초이론 등의 자본주의

구조와 유물론에 대한 기본학습을 하고, 또 노동법해설 등을 통해 노

동 문제와 노동현장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학습을 했다. 이들은 학

습을 끝낸 뒤 노동현장에 취업을 했다. 이처럼 남노련은 고려대 학생운

동세력과의 조직적 관계를 확보하면서 조직의 재생산구조를 갖추면서 소

규모 조직에서 300여 명 안팎의 동원력을 갖춘 조직으로 양적 성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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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유경순 2015, 489). 다만 남노련의 이전팀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은 

남노련이 정치노선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을 반 하여, 이전팀 학습프로

그램에 정치노선과 관련한 것은 없었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다산보임그룹은 정치노선은 없었지만, 집단 정체성을 형

성하기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찍부터 이전팀을 운 했다. 이 

그룹은 대학연합팀으로 출발했는데, 1982년 하반기부터 노동현장 이전

팀을 구성하 다. 이전팀에서는 변혁론의 바탕이 되는 이론학습, 특히 

한국근현대사와 한국의 노동운동사 및 사회주의운동사 등의 학습을 방대

하게 진행하 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사상적 기반과 변혁

운동에 대한 지향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했다. 최초의 이전팀은 1982년 

하반기에 5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직업훈련

소 등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저녁에 세미나를 했다. 진행기간은 1년 정도

다(이훈구 구술). 1984년에는 2차 이전팀이 11명으로 구성됐는데, 77

학번부터 81학번까지 서울대, 연세대, 한신대, 동덕여대, 서강대 등 다양

한 학번 및 대학 출신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잇달아 1984년 말과 1985년

에 구성된 이전팀은 80학번 중심이었다. 이 이전팀은 사상적 기초학습과 

한국근현대사를 공부한 점에서 이전의 팀들과 같았으나, 계급론, 한국사

회의 계급분화과정 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구성체와 혁명론의 기초, 혁

명적 지식인의 역할, 현장운동방법론 등을 추가해서 학습했다. 이전팀을 

거친 성원들은 수도권지역의 다산보임지역모임으로 연계되어 현장에 취

업하 다(유경순 2015, 548-550).

이와 같이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으로 존재 이전하는 방식은 학

생운동과 노동운동의 발전 정도를 반 하여 소규모에서 대규모의 집단적

인 모습으로 변화하 다. 또한 이전방식도 다양한 소그룹을 통한 이전에

서 정치서클 및 정치조직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런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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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입장에서는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투신이 곧 정치조직형

성의 인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학생운동의 입장에서도 학생

운동 이후의 노동현장 진출을 위한 조직적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

미했다. 노동현장으로 존재이전을 위한 준비 내용도 노동현장에 대한 기

초 이해를 위한 노동법 등의 학습에서부터 노동운동사를 통해 노동운동

의 방향과 방식을 검토하 고, 나아가 철학, 경제학, 정치이론 및 혁명론 

등을 학습하면서 이념적으로 사회변혁 지향성과 목적의식성이 보다 뚜렷

해졌다.

4. 결론

1980년대 학생운동은 광주민중항쟁의 경험을 통해 사회변혁을 지향

했고 그 주체로서 노동자계급을 재인식했다. 그 때문에 1980년대 학생운

동은 이전 세대와 달리 이념적 급진성을 바탕으로 한편에서는 변혁운동

에서 학생운동의 역할, 노동운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방식, 이를 포

함한 변혁운동의 주체형성 방식 등을 둘러싼 논쟁을 벌 다. 이러한 논

쟁은 학생운동이 변혁운동의 전망을 갖고 노동운동의 지원에서 나아가 

노동현장에 참여하는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은 그 실천 역을 확장해서 민중지원투쟁, 특히 

노학연대활동을 벌 다. 노학연대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은 청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 가두시위, 메이데이 노학연대투쟁, 구로동맹파업 등의 노동

자투쟁의 연대투쟁, 공단과 노동자 ◕집지역에의 선전물 작업 등이었다. 

이들은 겨울방학을 활용해 노동과 노동자 삶을 이해하기 위한 공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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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했다. 또한 학생운동의 독자적 일 역인 노동야학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 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운동가들이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현실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 스스로가 노동현장으로 

투신하는 중요한 실천적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학생운동은 이념적 급진성과 노학연대활동 및 노

동야학활동에 힘입어 학생운동가들의 노동현장투신이 급격하게 증가하

다. 이들은 학번마다 또는 개인마다 목적의 구체성에는 차이가 있었지

만, 사회변혁을 위해 그 주체인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노동현장에 

투신한 것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기 학번과 1980년대 전반기 학

번들은 노동현장투신의 시기가 1980년대 전반기 같은 시대 지만, 2~3

년의 차이를 두고 노동현장투신 방법에는 큰 차이를 보 다. 우선 1981~ 

2년경 노동현장에 투신한 70년대 후반기 학번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기

술을 습득하여 노동현장에 참여를 했다. 이들은 서울, 인천, 안양 등 각 

지역에서 일찍 노동현장에 투신한 경우 다. 그 때문에 이들은 노동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정치서클 및 정치조직운동의 조직 주체로 역할을 

했다. 이와 달리 1980년대 전반기 세대는 대학의 이념서클, 대학연대 서

클, 노동야학 등에서 만난 학생운동가들과 다양한 소그룹을 형성하여 노

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운동론 및 혁명론 등을 학습한 뒤에 취업했다. 

특히 1985년 전후의 학생운동가들은 정치서클 및 정치조직들과 조직적

인 관계를 통해 노동현장에 투신하 다.

1980년대 집단적으로 노동현장에 투신한 학생운동가들은 1983년 

말 유화국면이 조성되면서 서울, 인천, 안양 등의 수도권 지역에서 다양

한 노동자투쟁 및 노동조합결성투쟁을 벌 다. 이 과정에서 해고된 서

울, 인천지역의 학출활동가들은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를 조직하

여 공개적으로 노동 문제의 정치화를 시도하 다. 이는 1970년대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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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부들이 중심인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의 현장지원 활동이 소극적인 

법제도개선활동에 머문 것과 학출활동가들에 대한 배타적인 활동방식에 

대한 대안적 실천 모색이었다. 이어 학출활동가들은 1985년 4월 대우자

동차투쟁과 6월 구로동맹파업을 통해 노동운동 내부에 경제주의-정치주

의 논쟁, 소그룹운동론과 지역운동론 논쟁 등을 벌 다.

1985년 하반기 이후 노동운동은 학출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정치화되면서 운동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벌어졌다. 우선 서울노

동운동연합의 결성과 실천방식을 둘러싸고 선도적 정치투쟁론 대 대중운

동론으로 대립하기도 했다. 1986년 들어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서 변혁적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 다. 이 과정

에 정치노선의 차원에서는 한국사회를 반민족 ․ 반민주 ․ 반민중적인 삼반

세력에 반대하는 삼민주의 이념이라는 모호한 설정에서 시작되어 민족모

순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경향과 계급문제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경향 등

이 정치적으로 대립하 다. 정치조직형성을 둘러싼 방식에서도 즉각적 

전위조직결성론-지역정치조직론의 논쟁이 벌어졌고, 대중조직 문제에서

는 민주노조론-투쟁위원회론-혁명적 노동조합론 등이 제기되기도 했

다. 이런 논쟁의 과정에서 1986년 이후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에 따른 정

치조직운동이 등장하여 다기한 분화과정이 펼쳐졌다.

이처럼 학생운동가들이 집단적으로 노동현장에 투신하여 새로운 노

동운동의 주체로 등장하여 형성된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 특히 여러 

논쟁과 정치조직건설을 둘러싼 구체 실천양상,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는 이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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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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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in 1980, the student movement 

became radical for the purpose of revolutionizing the social framework. The 

student movement expanded the ideology circles, and they intended to train 

and produce the vanguards through the study and practice on social science. 

On the base of these circle activities, since 1984 MT group on Minjung directivity 

in student movement force had demonstrated with laborers, especially by Nohak 

solidarity activities. Also the factory activities to undergo the labor reality had 

become established as the main training program. MC group had spread the 

contact with the laborers through the labor night school movement around 

an industrial complex. In these process the student activitists went into the 

Labor Field collectively for the society revolution. Unlike 1970’s student activitists 

engaged in an unskilled worker without the acquirement of technics, and entered 

upon the Labor Field by the small group, not individually, or further collectively 

with the political organization. In consequence they made a appearance as an 

new subject of labor movement in 1980’s and so strengthened the change 

directivity in labor movement together with driving the political organization 

movement. 

Student Activists’s No-hak Yeondae Activities
and the Changes in Their System of 

Entering upon Labor Field in 1980’s

Yoo, Kyeong Soon
Institute of Histor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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